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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될당시 한국의 고

령화비율은 10.3%였으나, 2025년에는 20.3%를 넘어초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0년에는 34.3%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는장기요양의보장성확대, 공급기관및장기요

양 인력의 양적 성장, 서비스 질의 향상, 이용자 만족도

증진등의성과를이루었다[1]. 그러나급속한인구고령

화로돌봄이필요한노인이증가하고 돌봄기간도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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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시설 요양보호사의 업무강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근골격계 통증 및 소진의 매개효과

Impact of Work Intensity on Turnover Intention among Care 
Worker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 Mediating Role of Musculoskeletal Pain and Burnout

이숙자*, 신승연**

Sook Ja LEE*, Seung Yeun Shin**

요 약 본 연구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강도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근골격계 통증과 소

진이 이 관계에서 다중매개 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 조사하였으며, SPSS

26.0을 활용한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과 AMOS 26.0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높

은 업무강도가 이직의도를 증가시키며, 근골격계 통증과 소진이 이직의도에 중요한 매개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요양보호사, 업무강도, 이직의도, 근골격계 통증, 소진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demands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care worker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musculoskeletal pain and burnout in 
this relationship. A mobile survey was conducted with care workers,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6.0 for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as well as AMOS 26.0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indicated that high job demands increase turnover intention, with musculoskeletal pain and 
burnout serving as significant mediators.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into improving the work environment of care 
workers, ultimately contributing to the enhancement of service quality in long-term care facilities

Key words :  Care Workers, Job Demands, Turnover Intention, Musculoskeletal Pain, B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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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장기요양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 되고 있다[2].

특히, 요양보호사가 전체 인력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022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의

비율이 72.9%에 달했으며[3], 이는 2019년보다 10.3% 포

인트증가한수치로, 요양보호사인력부족문제의심각

성을 보여준다.

요양보호사는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핵심실무

인력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장기요양 필요인력 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요양보호사 75만 2천명이필요하지만약 11만명이부족

할것으로예측된다[2]. 그러나자격증을취득한뒤요양

보호사로 활동하는 인력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24

년 현재요양보호사자격증소지자 287만 5천 명중실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는 65만 7천 명으로, 전체의 22.9%

에 불과하다[4].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3]에 의하면, 최근 6개월동안

장기요양기관의퇴사율은 84.5%에 달했으며, 퇴사한인

력 중 요양보호사가 평균 5.1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평균 근무 기간은 2.3년으로 나타났다. 짧

은 근속 기간과 잦은 이직은 종사자의 숙련도를 떨어뜨

려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며, 신규채용 및 직무교육에 드

는 비용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근속 기간

을 늘리고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로조건 개선과

지원이 시급하다.

요양보호사의대다수를차지하는 50~60대는 직업특

성상신체적, 정서적부담이큰업무를수행하기때문에,

이직및이직의도에업무강도가큰영향을미칠수있다.

업무강도는주어진업무시간내에처리해야할업무량이

많아 시간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며, 요양보호사는 노

인의일상생활지원, 식사, 목욕, 이동 도움등다양한신

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복합적

인 역할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직무는 신체적 활동과 정

서적 지원을 포함하며, 반복적이고 강도가 높아 신체적

부담과 감정적 소모가 크다[5]. 정아름과 Higashihata[6]

는 요양보호사의 70.4%가 일을시작한이후신체적부담

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또한, 장기요양 기관운영 주체별

노동환경실태조사[7]에 따르면, 국공립시설에서는민간

시설에서 입소를 피하는 수급자를 담당해야 하며, 30인

이상 시설에서는 공휴일에도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업무강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연구는실제이직자대상조사의어려움으로인

해 주로 이직의도를 분석하며, 이는 조기 개입을 가능하

게하므로본연구도이직의도를중심으로한다. 여러연

구에서직무관련요인들이요양보호사의이직의도에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황은희와 김건희[8]의 연

구는 요양보호사의 절대적인 업무강도와 연장된 근무시

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높은 업

무강도와 긴 근무시간이 이직의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오인근과 강은나[9]는 요양보호사가

업무부담을많이느낄수록이직을고려하는경향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전미애와 조미경[10]은

한국과 일본의 요양보호사 모두 직무 스트레스 요인 중

직무자체가이직의도에유의미한영향을미친다고밝혔

다. 이혜정[]11의 연구는 직무 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역

할과다가이직의도를높이는것으로나타났으며, 역할과

다는업무수행에필요한시간부족, 많은업무량, 효과적

인 직무수행의 어려움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는 업무강

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들을 종합해 볼 때, 요양보호사의 높은 업무강도는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업무강도는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통증에 큰 영향

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을수록 신체 증상

이 두드러지며, 요양보호사는 근육과 관절 사용으로 인

해약 1년정도근무한후근골격계통증을경험할수있

다[12]. 많은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 근골격계 통증을 겪

고 있으며, 새로 발생하는 통증도 흔하다[13]. 정아름과

Higashihata[6]의 연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

하기 전에는 어깨, 팔, 무릎 등에 통증이 있었던 비율이

7.1%였으나, 일을시작한후에는 70.4%가 통증을경험하

게된다. 이는업무와근골격계통증사이의밀접한관계

를나타낸다. 이현정과엄명용[14]의 연구에서는업무중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가 증가한

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통증에 대한 인식이 이직의도

를촉진할수있음을시사한다. 따라서, 높은 업무강도는

근골격계 통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이직의도도 증가

할것이다. 김성렬[15]의 연구는근골격계통증이이직의

도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이 통증이

업무강도와이직의도간의관계에서중요한매개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업무강도는 요양보호사의 소진에도 큰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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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진은 직무수행 중 조직 내외부의 압력이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탈진상태를 의미한다[16]. 신미정과 송인

자[17]는 요양보호사가 노인성 질환, 뇌졸중, 치매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과도한 신체적 요

구와 감정적 스트레스를 겪으며, 이로 인해 소진에 취약

해진다고 언급했다. 황은희와 김건희[8] 역시 많은 요양

보호사가 소진을 경험하며, 그들의 감정노동과 신체화

증상이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또

한, 소진과이직의도에관한연구들[14, 18, 19]은 소진이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결과

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소진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

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0].

이처럼요양보호사의업무강도, 근골격계통증, 소진,

이직의도는서로밀접하게관련되어있을것으로예상하

지만, 이직의도에 대한 업무강도와 근골격계 통증, 소진

의 구체적인 역할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장기

요양시설입소자에게양질의돌봄을제공하기위해서는

서비스 질 향상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보호

사의 이직을 줄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업무강도를 줄이며, 근골격계 통증을 예방하고 소진

을방지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따라서본연구는요

양보호사의 업무강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 업무강도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근골격계 통

증과소진이다중매개효과를가지는지를검증하고자한

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이직

의도를 줄여 장기요양 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 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

보호사의 업무강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 이들간의관계에서근골격계통증과소진의매개효

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다.

업무강도

근골격계 통증  

소진

이직의도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Framework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현재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 조사하였다.

자료수집은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었다. 조사

에 앞서 서울, 경기, 충청 지역의 요양기관 원장들과 요

양보호사들에게 설문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 링크

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하였다. 원장들에게는 해당 시

설의 요양보호사들에게 설문지 링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요양보호사들에게는 동료 요양보호사들에

게 링크를 공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요양보호사

관련 인터넷카페 6곳에 모바일 설문지 링크를 개시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요양보호사들에게는 구글 폼을 통해

연구목적, 참여자의권리, 익명성보장등을설명하고동

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중 답변이 부실하거나 무응답이 많았던 18개의

설문지를제외하고, 총 310개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

였다.

3.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이직의도

본연구의이직의도를측정하기위해이옥자[21] 연

구에서 사용된 이직의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총 5개의 문항으로 ‘현 직장에 대한 포기’, ‘더 나은

처우를향한이직’, ‘새로운직장에대한소망’, ‘상황과조

건이 맞지 않아 이직 보류’, ‘보수와 신분 보장이 가능한

직장으로이직’ 등으로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그렇

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에 이르는 5점 척도

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 의사가 높은 것

을의미한다. 본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0.765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직의도 5개 문항의 문항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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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확인적요인분석결과, 요인적재량의범위는 0.51

에서 0.68로 나타났다. 이는문항들이집중타당도를갖추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직의도는 하위개념이 없는 단일

척도로, 5문항을 모두 합산하여 단일 관측변수로 처리하

였다.

2) 독립변수: 업무강도

Janssen[22]이 개발하고김영국[23]이 사용한척도를

기반으로측정하였다. Janssen[22]은 업무강도를양적업

무강도와 질적 업무강도로 나누어 다차원적으로 설명하

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업무강도만을 활용하였다.

양적 업무강도는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는 양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짧은 시간 내에 같은 양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

은 0.820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척도는총 10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시간(5문

항)과 업무량(5문항)이라는 두 하위요인으로 나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

로평가하는 5점척도로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높을수

록 업무강도의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업무강도 10개 문항의문항별수준을파악하기 위해

확인적요인분석을수행한결과요인적재량의범위는한

문항을 제외하고 0.51에서 0.68로 나타나 문항들의 집중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9번 문항을 제외한

후, 시간과 업무량이라는하위요인으로구분하여확인적

요인분석을 재실시 한 결과. 시간과 업무량의 요인적재

량은 각각 0.81과 0.87로 나타나, 집중 타당성이 높은 것

으로 평가되었다.

3) 매개변수: 근골격계 통증, 소진

근골격계 통증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공단

[24]의 근골격계통증조사표를사용하였다. 이 조사표는

신체 부위를 손·손목·손가락,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등여섯개영역으로나누어통증을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통증의정도는 ‘없음’을 0점, ‘약한통증’을 1

점, ‘중간통증’을 2점, ‘심한통증’을 3점, ‘매우심한통증’

을 4점으로평가하며, 점수가높을수록통증의정도가더

심함을 나타낸다. 각 신체 부위의 통증 점수를 합산하여

‘근골격계 통증’ 변수로 활용하였다.

근골격계 통증의 6개 문항에 대한 문항별 수준을 확

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요인적재량의

범위가 0.48에서 0.63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문항이 0.4

이상으로 집중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척도는 하위요인이 없는 단일 척도로, 6문항을 합산하여

단일 관측변수로 처리하였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770으로 나타나, 신뢰도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소진은 Maslach와 Jackson[25]이 개발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 도구를사용하여측정

하였다. 이척도는총 18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정상

래[25]의 연구에서도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

가되며, 점수가높을수록소진의수준이더높은것을나

타낸다. 개인적성취감문항은역문항으로되어있어역

코딩 후 분석하였다.

소진의 문항별 수준과 하위요인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요인적재량의 범

위는개인적성취감 6문항을제외하고 0.51에서 0.70으로

나타나, 문항들의 집중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

었다. 개인적 성취감 6문항을 제외한 후, 정신적 고갈과

비인간화를각각단일관측변수로합산하여확인적요인

분석을 재실시 한 결과, 정신적 고갈과 비인간화의 요인

적재량은 각각 0.84와 0.69로 나타나, 두 요인 모두 높은

집중 타당성을 보였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

은. 820으로, 신뢰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6.0과 AMOS 26.0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통해

파악하였고, 주요 변수들의 측정 도구 타당성을 검증

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변수 간의 관계

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요인 간 인과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구조 경로모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병렬 다중매개모델의 특정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팬텀 변수를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 310명 중 성별은 여성이 272명(87.7%)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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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를 차지하며, 남성은 38명(12.3%)에 불과했다. 연령

대별로는 40대가 29.7%로가장많았고, 50대가 27.8%, 39

세이하가 21.9%, 60세이상이 20.6%를차지하였으며, 평

균 연령은 49.0세(SD=10.6)였다. 학력 분포는 고졸이

53.6%로 가장 많았고, 대졸 이상이 31.9%, 중졸 이하가

14.5%였다. 월 급여는 200∼250만 원미만이 42.6%로 가

장 많았으며, 200만 원 미만이 34.2%, 300만 원 이상은

6.5%였다.

요양보호사의 경력은 1년 미만이 26.5%로 가장 많았

고, 3∼5년이 25.4%, 5∼7년 미만이 18.7%, 7년 이상이

16.5%로 나타났으며, 평균 경력은 4.0년(SD=3.5)이었다.

이직 경험은 1∼2회가 49.0%로 가장 많았고, 5회 이상은

4.5%였다. 돌보는 대상자의 수는 5명 이하가 47.4%, 5∼

10명이 39.0%, 11명 이상이 13.5%였으며, 평균적으로 7.0

명(SD=5.1)을 돌보는것으로나타났다. 근무형태는고정

근무가 33.2%로 가장 많았고, 3교대가 30.0%, 2교대가

29.5%, 24시간 맞교대가 5.8%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10)

2.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측정변인의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0에 가까워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와

더불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IF)를

분석하였다. 변수 간의 단순 상관계수는 모두 0.8 이하

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각 변수의 VIF 값은 10 미만, 공차한계는 0.1 이

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이직의도와 업무강

도(r=0.579, p<.01), 이직의도와 근골격계 통증(r=0.356,

p<.01), 이직의도와소진(r=0.457, p<.01) 간에 모두유의

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업무강도와 근골격계 통

증(r=0.374, p<.01), 업무강도와 소진(r=0.574, p<.01), 근

골격계 통증과 소진(r=0.255, p<.01) 간에도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상관계수의 범위가

0.255에서 0.579 사이로 나타나, 변수 간에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모든 상관관계는 정(+)

방향이어서 법칙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결과는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위한자료로적합함

을 의미한다.

표 2.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N=310)

변인 평균 왜도 첨도
이직의도 - 3.71 -0.19 -0.20

업무강도
시간 3.65 -0.20 -0.38
업무량 3.81 0.01 -0.09
전체 3.73 0.08 0.05

근골격계
통증

- 1.09 0.68 -0.64

소진

정신적 고갈 3.75 -0.23 0.01
비인간화 3.37 -0.30 -0.12
개인적

성취감
2.36 0.65 0.90

전체 3.16 -0.12 0.52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38 12.3

여성 272 87.7

연령

39세 이하 68 21.9

40∼49세 이하 92 29.7

50∼59세 이하 86 27.8

60세 이상 64 20.6

학력
중졸 이하 45 14.5
고졸 166 53.6

대졸 이상 99 31.9

월급

200만 원 미만 106 34.2
200∼250만 원 미만 132 42.6
250∼300만 원 미만 52 16.7
300만 원 이상 20 6.5

요양보호사

경력

1년 미만 82 26.5

1∼3년 미만 40 12.9

3∼5년 미만 79 25.4
5∼7년 미만 58 18.7
7년 이상 51 16.5

이직 경험

없음 88 28.4
1∼2회 152 49.0
3∼4회 56 18.1
5회 이상 14 4.5

돌봄 대상자

수

5명 이하 147 47.4
5∼10명 121 39.0
11명 이상 42 13.5

근무형태
2교대 91 29.5

3교대 93 30.0

24시간 맞교대 18 5.8
고정 103 33.2

야간/기타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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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1

4.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1)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인 업무강도, 근골격계 통증,

소진, 이직의도가 적절하게 측정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적

용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했다<그림 2>.

적합도 지표인 카이제곱 검정(χ²) 값은

5.433(p=0.36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관측 모

형과 이론적 모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GFI, AGFI, TLI, CFI, RMSEA 등의 적합도 지표

를 평가한 결과, GFI=0.994, AGFI=0.976, NFI=0.993,

IFI=0.999, TLI=0.998, CFI=0.999, RMR=0.006,

RMSEA=0.017로 매우높은수준의적합도를보였다. 따

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모집단의 자료를 잘 반영하

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정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변수 간

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SEM)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표는 χ

²=5.811(p=.445), GFI=0.994, AGFI=0.979, NFI=0.992,

IFI=0.999, TLI=0.999, CFI=0.999, RMR=0.006,

RMSEA=<0.001로 나타나, 모든 지표가 양호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전체 구조모형에서 잠재변수 간의 5개의 경로가 모

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업무강도는 이

직의도(B=0.267, p<.05), 근골격계 통증(B=.0406,

p<.001), 소진(B=0.842, p<.001)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는업무강도가증가할수록

이직의도, 근골격계 통증, 소진의 수준이 모두 증가함을

의미한다.

3) 다중매개모형의 직접 효과 및 간접효과 분석

업무강도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근골격계 통증

과 소진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직접 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업무강도와 이직

의도 간의 간접효과는 β=0.472, p<.05로 유의하며, 총효

과는 β=0.812, p<.001로 확인되었다. 이는업무강도가이

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근골격계 통증과 소진을 통해

간접적으로전달되며, 전체적으로강한영향을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강도와 근골격계 통증 간의 직접 효

과는 β=0.579, p<.001로 관찰되었으며, 이는 업무강도가

증가할수록 근골격계 통증이 직접적으로 증가함을 시사

한다. 또한, 업무강도와 소진 간에도 직접 효과는 β

=0.901, p<.001로 관찰되었으며, 이는업무강도가높아질

수록 소진의 수준이 직접적으로 증가함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업무강도가이직의도에미치는영향이직접

적일 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통증과 소진을 통한 간접적

경로를 통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

서근골격계통증과소진은업무강도가이직의도에미치

는 영향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 주요변인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구분 이직의도 업무강도
근골격계
통증

소진

이직의도 1

업무강도 0.579** 1

근골격계
통증

0.356** 0.374** 1

소진 0.457** 0.574** 0.255** 1

그림 3. 구조모형 경로 분석 결과
Figure 3. Structural Model

그림 2. 잠재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Figure 2. Confo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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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1, ***: p<.001

4) 팬텀 변수를 이용한 총·간접효과 분석

업무강도와이직의도간의관계에서근골격계통증과

소진의 매개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팬텀 변수를 이용하

여 총·간접효과를 평가한 결과, 업무강도→근골격계 통

증→이직의도 경로(P1→P2)의 총·간접효과는 β=0.058,

p<.05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업무강도가 근골격계 통증

을매개로하여이직의도를증가시킨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 업무강도→소진→이직의도 경로(P3→P4)의 총·간

접효과는 β=0.414, p<.05로 유의하였으며, 이는업무강도

가 소진을 매개로 하여 이직의도를 높인다는 것을 나타

낸다.

Ⅳ. 결 론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근무하는요양보호사들은높

은 업무강도와 신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근골격계

통증과 소진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를 증가시켜, 시설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서비

스의질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이에본연구는요양

보호사의 업무강도, 근골격계 통증, 소진,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해, 이직의도를 줄이기 위한 실천적 및 정책

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 충청 지역의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328명이었으며, 이 중답변

이부실하거나무응답이많은 18부를제외한 310명의데

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

양보호사의 업무강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

이 확인되었다(B=0.340, p<0.05). 이는 업무강도가 증가

할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인근

및강은나[9]의 연구와일치한다. 요양보호사의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업무강도를 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업무강도가근골격계통증에미치는정적인영

향도관찰되었다(B=0.579, p<0.001). 이는 높은업무강도

가근골격계통증의수준을증가시킨다는것을의미하며,

이는 최다솜[27]과 신동민 외[2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 특히, 업무량이근골격계질환의주요원인이라는윤

연주[29]의 연구와도부합하며, 이로인해근골격계통증

의 효과적인 관리가 절실하다.

셋째, 업무강도가소진에미치는정적인영향이나타

났다(B=0.901, p<0.001). 이는 업무강도가높을수록소진

의수준이증가함을보여준다. 황은희및김건희[8]의 연

구결과를 지지하며, 역할 과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5]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소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및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근골격계통증은업무강도와이직의도간의관

계에서 매개 역할을한다(B=0.058, p<0.05). 이는 업무강

표 4. 직접 효과, 간접효과, 총효과(n=310)
Table 4. Total, Direct, Indirect Effects

경로
직접효과
[Boot CI]

간접효과
[Boot CI]

총효과
[Boot CI]

업무강도→
이직의도

0.340*

[-0.134∼0.750]
0.472*

[0.175∼0.939]

0.812***

[0.639∼0.98
9]

업무강도→
근골격계 통증

0.579***

[0.437∼0.759]
-

0.579***

[0.437∼0.75
9]

업무강도→
소진

0.901***

[0.767∼1.04]
-

0.901***

[0.767∼1.04
]

표 5. 간접효과, 총효과(n=310)
Table 5. Indirect and Total Effects

경로
간접효과
[Boot CI]

총효과
[Boot CI]

업무강도→근골격계 통증
→ 이직의도

0.058*

[0.008∼.120]
0.058*

[0.008∼0.120]

업무강도→소진→이직의도
0.414*

[0.125∼0.912]
0.414*

[0.125∼0.912]

그림 4. 팬텀변수 매개모형
Figure 4. Phantom Variable Medi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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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근골격계통증을통해이직의도에영향을미친다는

것을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근골격계통증과이직의

도간의관계가확인되었으나, 본 연구는매개효과를명

확히 검증함으로써, 근골격계 통증 관리가 이직의도 감

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다섯째, 소진은업무강도와이직의도간의관계를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414, p<0.05). 이는 업무강

도가 소진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이직의도가 증가한다

는것을의미한다. 많은선행연구가소진과이직의도간

의 관계를 밝혔으나,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강도

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소진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

였다. 이 분석결과는업무환경개선과소진예방을위한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의 업무강도, 근

골격계통증, 소진등을완화하기위한실천적제언은다

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업무강도를 완화하기 위해 사례

집을 발간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신규 요양보호사들

은업무매뉴얼을참조하더라도주로선임자나동료로부

터 교육을 받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일관성과 충실성이

부족할수있다. 사례집을통해효과적인업무방법과노

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업무강

도를 낮출 수 있다.

둘째, 장기요양 시설 내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근

골격계 통증을 예방해야 한다. 자동침대, 체위변경 도구,

목욕침대등의최신복지용구를충분히갖추어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

며 요양보호사의 일자리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업무 중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려는 조치가 필

요하다. 현재 많은 요양 시설에서 휴게공간이 부족하고

휴식시간이충분히보장되지않는경우가많다. 업무중

잠시 누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찜질팩이나 안마기

등을 이용하여 근육 이완을 지원하며, 휴식 시간을 업무

시간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을 보호해야 한다.

넷째,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정

적인인식과무리한요구는정신적스트레스를초래하고

소진을 가속할 수 있다.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감정노동

피해를 최소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정신적 안정성을 증진

해야 한다.

정책적제언은다음과같은 방향으로이루어질필요

가있다. 첫째, 요양보호사의인력기준이정확하게준수

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2022년 10월부터

수급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의 비율로 변경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2.1:1로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 많은 요양

시설이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업무강도

증가로 이어진다. 인력 기준의 정확한 이행 여부를 점검

하고 유령 채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요양보호사에게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

해야 한다. 현재의 안전보건 교육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

로 공통으로 시행되고 있어 요양보호사 업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 업무의 특성과 위

험요소를고려한맞춤형교육과근골격계통증및질환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증상 체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

다.

셋째,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산재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산재 적용은 근골격계 질환에 한정되어 있으

며, 통증에대한적용은미비하다. 근골격계통증이이직

의도와밀접한관련이있는만큼, 통증에대한산재혜택

을 강화하고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인공지능로봇을도입하여근골격계통증을예

방해야 한다. 체위변경, 기저귀 교환, 목욕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로봇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본의 연구결

과에따르면, 로봇기술의도입이돌봄분야의업무효과

성을 높이고 근골격계 통증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다섯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확충 및 기능 강화

를추진해야한다. 현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대도시

를중심으로운영되며, 인지도와회원가입률이낮다. 지

자체로의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권익 보호

와 상담 기능을 강화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건강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 초고령화 시대에 돌봄 과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강조해야한다. 공적돌봄으로의이양을넘어, 노

인들에게평안한여생을보장하기위해요양보호사의소

진을예방하고양질의돌봄을제공할수있는정책적대

응이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요양보호사의업무환경을

점검하고소진예방을위한조치를마련하여입소자들에

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본연구의한계점과후속연구에대한제언은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조사의사용으로조사대상자의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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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한계가있다. 모바일조사로인해응답내용의노출

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나,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거나 고

령 요양보호사들의 참여가 어려웠으며, 평균 연령이 49

세로 낮게 나타났다. 후속 연구에서는 확률적 표집 방법

을사용하여더욱대표성있는표본을확보할필요가있

다.

둘째, 본 연구는요양시설에근무하는요양보호사만

을 대상으로 했으나, 재가 요양보호사들도 중요한 역할

을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재가 요양보호사들을 포함하

여시설과재가분야를아우르는연구를통해두집단간

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접근을 통해 근골격계 통증

을 분석했으나, 통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도와 강도

가 증가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종단연

구, 또는질적·양적혼합연구를통해통증의시간에따른

변화와 정도를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의 업무강도 척도는 시간과 업무량을 기준

으로 측정되지만,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크다. 따라서 작업부하가 많이 발생하는 자세나 정신적

부담을 포함한 보다 세부적인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척도는 근골격계 질환 및 통증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요양보호사의돌봄대상자유

형을 구분하지 않았다. 중환자와 일반 환자를 구분하여

업무강도, 근골격계통증, 소진등의관계를분석하면, 각

유형에따른통증및소진의원인과정도를더욱정확히

파악할수있으며, 이를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질을향

상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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